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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과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가치 측정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지식재산권(IP),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방법을 분석하고, 국가도서

관통계시스템의 수집 항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가치 측정은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 측정에서 비이용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정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감가상각률과 데드웨이트 적용 등을 통해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을 고려하여 7개 가치 영역을 

도출하고, 단계적 가치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설명책임성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조건부가치측정법, 비용편익분석, 도서관 성과평가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pose directions for developing an economic valuation framework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by examining valuation methodologies and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this 

end, public library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were analyzed, focusing on use value, non-use value,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the data collection framework of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was reviewed to assess its applicability to the Korean context. The analysis revealed that public library 

valuation has evolved from measuring use value based primarily on circulation services to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orporating non-use values and economic impacts. International cases also employed 

mechanisms such as depreciation rates and deadweight adjustment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valuation 

resul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n value domains and a phased valuation roadmap 

that reflect the service environment and statistical infrastructure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developing an economic valuation framework that can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support the policy legitimacy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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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이하 NLSS)을 

통해 운영 실적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평가는 시설과 장서, 

인력, 예산 등 도서관 운영의 기반을 점검하고 봉사대상인구 대비 투입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근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행 평가는 주로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와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출 건수나 방문자 수와 같은 지표는 서비스 이용 

규모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외에서도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평가의 

초점은 투입과 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결과(outcome) 중심 평가로 점차 확대되었다. 결과 중심 

평가는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

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를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

하려는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가 등장하였다. 특히 정책결정자와 재정 지원 주체에게 도서관의 

성과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측정은 도서관 지지와 

옹호(advocacy)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도서관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김동석 외, 2003), 온라인 정보(김희섭, 정영미, 2005), 단행본 원문정보 서비스(류희경, 이두영, 

2006), 공공도서관 대출 서비스(표순희, 2006) 등 개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2009)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에 1을 투자할 경우 3.66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도서관 

분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적용한 연구(Kwak & Yoo, 2012)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가치 측정 연구는 개별 사례 연구와 일회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후속 연구로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해외에서는 가치 측정 방법론의 

고도화와 적용 범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Holt et al.(1999)은 세인트루이스 공공도서

관을 대상으로 시간가치와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에 기반한 시장가치 측정과 함께 CVM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의 방법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Griffiths et al., 2004; Pooley et al., 2010)와 사우스캐롤라이나(Barron et al., 2005)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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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Usherwood와 Linley(1999)의 연구를 계기로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영국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론이 적용되고 검증되었다

(Allinson et al., 2023; Pung et al., 2004; Tessler, 2013).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주요 공공도서관

을 중심으로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이하 ROI)뿐 아니라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을 산출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다(Broad & Ortiz, 2016; 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이처럼 경제적 가치 

측정은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와 투자 효과를 입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의회와 지방정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복잡한 방법론과 상당한 조사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선호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화폐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성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다(표순희, 2008). 그러나 가치 측정은 어떤 가치를 측정 대상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론과 산출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해외에서 

활용되는 가치 측정 모형은 각국의 출판시장 구조, 통계 기반, 지역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사례에서 

제기된 방법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측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 측정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도서관 지원과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별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론과 연구 동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 

측정의 개념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 사례를 핵심 쟁점별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치 측정 프로젝트가 방법론적으로 성숙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된 2010년 이후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현재의 가치 측정 체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2000년대 

초반의 주요 선행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가치 측정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프로젝트로 한정하였으며,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별 가치 

측정 방법론과 적용 사례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서비스별 가치 산정 방식, 할인율 적용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 방법 등 가치 측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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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에는 어떠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해외 주요 

국가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셋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이를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은 무엇인가?

넷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보완되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공공도서관 가치는 영향력, 결과, 혜택 등의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영향력(impact)과 결과(outcome)는 서비스 이용 이후에 나타나는 이용자의 기술, 

행동, 지식, 태도의 변화를 가리키며, 제공자나 이용자의 사전 의도와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으로 

발생한다(Poll, 2003). 반면 혜택(benefit)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부정적 측면을 제외하고 이용자

에게 돌아가는 유용한 효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표순희, 2008). 나아가 가치(value)는 

이와 같은 편익과 영향력,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 효용을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내리는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표순희, 2008).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서의 교환 가격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가 개인의 복리와 

지역사회의 후생에 기여하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효용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Aabø & Strand, 2004).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 재화이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으로 결정되는 교환가치보다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용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설명

하는 것이 타당하다(Aabø, 2005b). 이에 따라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용가치(use value)와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이용가치

(non-use value)를 포괄하는 총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이하 TEV) 체계 안에서 

고찰되어 왔다(Fujiwara et al., 2019).

이용가치는 도서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얻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편익을 

말하며, 이는 다시 직접 이용가치와 간접 이용가치로 나뉜다. 직접 이용가치는 도서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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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이용,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즉각적으

로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표순희, 2014; Reyes & Dorado, 2017). 간접 이용가치는 도서관에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이용자의 학습 성과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수익 창출

의 발판이 되는 파생적인 혜택을 뜻한다(Aabø, 2005b; Fraser et al., 2002). 반면, 비이용가치는 

현재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대중이나 지역 주민이 도서관이라는 인프라의 존재 자체에 

부여하는 심리적, 사회적 가치로서, 도서관이 공공재로서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외부효과를 

포괄한다(Fraser et al., 2002; Holt et al., 1996). 세부적으로는 미래의 이용 기회를 유지하려고 

지불하고자 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도서관의 존재 자체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인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후세대에 자산을 물려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유산가치(bequest value), 

타인의 이용을 배려하는 데서 얻는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로 구분된다(표순희, 2008; Aabø 

& Strand, 200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둘러싼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위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향력과 결과는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객관적 변화를 가리키고, 편익은 그 변화 가운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가치는 이러한 편익에 대해 이용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효용 판단까지 더해진 최상위 개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는 

이 가운데 도서관 서비스가 창출하는 효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이용자가 직접 누리는 

이용가치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이용가치를 포괄하는 총경제적 가치(TEV)를 그 

측정 범위로 한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benefit'을 ‘편익'으로 옮기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편익'과 ‘혜택'을 함께 사용하였다.

2.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

비시장 재화인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여러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

으며, 측정하려는 가치의 범위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가치 측정은 개인이 서비스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하는가에 따라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나뉜다.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접근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용 행위를 바탕으로 가치를 측정

하므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이용가치만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가치 측정법(cost of 

time)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의 기회비용을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행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성이 높으나 주관적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표순희, 2008). 시장유추법(market analogy method)1)은 도서관 서비스를 민간 시장의 유사한 

 1) 이 가치 측정 접근 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21, 170) 지침에서 ‘대체비용접근법’으로 설명되는 한편, Boar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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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비스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편익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시장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치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Howard Fleeter & Associates, 

2021). 이밖에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과 속성가격접근법(hedonic property price)

도 현시선호에 기반하지만, 엄격한 가정과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여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

다(정혜경, 정은주, 2007; 정혜경 외, 2009). 반면 편익이전(benefit transfer)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를 새로운 평가 대상지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는 기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

서 신속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Fujiwara et al., 2019).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법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이 암묵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고 전제하고, 그 가치를 직접 진술하게 하여 측정한다. 대표적인 조건부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사액(Willingness to Pay, 이하 WTP)이나 수용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 이하 WTA)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CVM은 시장 가격이 없는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존재가치나 유산가치와 같은 비이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Aabø, 2005b). 다만 응답자의 긍정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정교한 설문 설계와 통계적 보정이 

요구된다(Kwak & Yoo, 2012).

3. 공공도서관 가치측정 연구 동향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도서관의 무형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과 투입 대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방법론을 정교화하려는 이론적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할 성과 지표와 시장가치 산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Sumsion et al., 

2003)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인식 속에 담긴 이타적 동기까지 포괄함으로써 비이용가치 측정에서 

CVM이 갖는 타당성을 실증한 연구(Aabø, 2005b; Aabø & Strand, 2004)가 뒤를 이었다. 또한 

그간 축적된 가치 측정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법론의 지형을 정리한 작업(Missingham, 

2005)도 수행되어, 이후 연구가 참조할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개별 도서관을 넘어 국가나 주 단위의 대규모 측정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CVM과 시간가치, 시장유추법을 결합하여 총가치를 산출하는 

연구가 잇따랐으며(Barron et al., 2005; Griffiths et al., 2004; Skurla & Cyr, 2011), 영국에서는 

et al.(2018)은 시장유추법(Market analogy method)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OECD(Pearce et al., 2006)에서

는 이를 현시선호법 내 방어적 지출법으로 기술하는 등 학계와 기관별로 용어가 상이하여 아직 통일된 명칭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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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 이후 가치 측정의 

모범이 되었다(Pung et al., 2004; Tessler, 2013). 유럽에서도 CVM이 안고 있는 지불의사액과 

수용의사액 간의 격차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Hajek & Stejskal, 2015), 노르웨이

의 국가 단위 연구처럼 도서관 가치가 투입 비용을 크게 상회함을 입증한 사례도 축적되었다

(Aabø, 2005a).

나아가 최근의 연구는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히

고 있다. 사회적투자수익율(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는 민간 부문의 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이하 ROI)이 지닌 재무적 관점을 넘어, 도서관 활동이 창출하는 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평가 지표로 주목받아 왔다. 객관적 관찰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결합하여 공공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연구(Gómez-Zapata & del Barrio-Tellado, 

2023; Reyes & Dorado, 2017)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을 계기로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총체적 가치를 재평가한 연구(Gómez-Zapata et al., 2025)는 가치 측정이 환경 변화

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ROI는 캐나다의 가치 측정에 큰 영향을 미쳐, 

온타리오와 인근 북부 지역 도서관은 SROI에 기반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도서관을 커뮤니티 

허브로 규정하여 사회적 포용과 건강, 인적 자본 형성 등 여러 영역에서 가치를 측정하였다(Broad 

& Ortiz, 2016).

국내의 연구는 개별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점차 도서관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

에는 디지털도서관(김동석 외, 2003), 온라인 정보(김희섭, 정영미, 2005), 단행본 원문정보 서비

스(류희경, 이두영, 2006), 대출 서비스(표순희, 2006)와 같이 개별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시간가치와 대체 서비스 잉여가치, CVM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이용

가치 측정 방안이 설계되면서 방법론적 기반이 갖추어졌고(표순희, 2008),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

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측정(문화체육관광부, 2009)과 도서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측정

(Kwak & Yoo, 2012)으로 이어졌다.

종합하면 해외에서는 다차원적 측정 방법론과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이하 

CBA), ROI, SROI와 같은 평가 지표를 결합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력과 무형의 편익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는 특정 방법론에 편중되거나 개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측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의 다면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더욱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 환경에서 어떤 측정 요소

를 선택하고 방법론을 결합하여 적용해 왔는지, 그 환경 적응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여러 국가가 수행한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를 주요 

쟁점에 따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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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 분석

1. 이용가치 측정과 시장가치

가치 측정의 출발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측정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각 서비스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화폐 단위로 환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가치 측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료 대출을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접근이다. 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도서관 가치 계산기(Library Value Calculator)는 

도서 대출과 참고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가 자신의 도서관 이용 가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를 민간시장에서 동일하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그 비용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시장유추법에 

기반한 것으로(Aabø, 2009b), 미국의 여러 주 단위 가치 측정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두 번째는 다양한 가치 영역을 설정한 후 개별 서비스를 해당 영역에 연결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VOLT(Valuing Ontario Libraries Toolkit)는 <표 1>과 같이 문화 및 지역 

정체성, 건강과 웰빙, 시민 참여 등 7개 가치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응하는 사회적 성과를 

SROI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Broad & Ortiz, 2016, 7).

측정 영역 세부 영역 산출식

문화 및 지역 정체성
특별 장서 관리, 지역 문화 행사, 원주민 관련 

프로그램 등

컬렉션 가치, 대출 건수, 데이터베이스 비용 등을 

조합하여 산정

사회적 포용 및 안녕
접근 가능 자료 제공, 인터넷 접속 지원, 건강/

사회 프로그램 등

자료 단가 또는 프로그램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인지 및 문해력 발달
정보 접근성 향상,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학

습 지도 등
서비스 대체 가격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건강과 웰빙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웰빙 프로그램, 심리적 

안녕 지원 등

프로그램 단가 또는 서비스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시민 참여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워크숍, 파트너십 

기반 서비스 등

최저임금 기준의 자원봉사 가치 및 파트너십 가치 

환산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오락적 자료 대출, 성인/시니어 여가 프로그

램, 회원 가입 등

자료 단가 또는 프로그램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경제 발전
직원 고용 및 훈련,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자체 수익 등

인건비와 훈련비, 외부 수익 등을 활용한 비용/수익 

기반 계산

<표 1> 온타리오 도서관 가치 측정 도구(VOLT)의 7대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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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부도서관의 VNLT 역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북부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Broad & Ortiz, 2018). 영국의 EVOLS(Economic 

Valuation of Library Services)는 <표 2>와 같이 11개 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 체계를 구축하

고, 정신건강 증진이나 고독감 완화와 같은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Gordon et al., 2023).

측정 영역 측정 내용 측정 영역 측정 내용

도서 및 

미디어 대출

도서 및 디지털 매체 대여를 통한 구매 비용 

절감 및 대체 가치
외로움 해소

사회적 고립 방지에 따른 우울증 치료비 및 

생산성 손실 절감 가치

브라우징 및 

정보 탐색

관내 체류를 통한 독서 및 탐색 행위에 부여

되는 여가 시간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직무 역량 강화 

및 경제 활동 기회 가치

디지털 서비스
무료 Wi-Fi 및 공용 PC 이용 편익의 민간 

이용료 환산 가치
지역사회 지원

사서의 전문 안내 및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행정 효율성 가치

도서관 내 행사
독서 모임, 건강 클래스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적 편익
안식처 제공

혹한기 물리적 공간 제공을 통한 가구당 난방

비 절감 및 심리적 안전 가치

커뮤니티 허브
사회적 결속력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전문 지원 및 

조언

행정 절차 지원 및 자살 예방 등 고관여 개입

의 생산성 보존 가치
건강 혜택

보건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국가 의료비 절감액

<표 2> EVOLS 모델의 11개 가치 측정 영역 및 측정 기준 요약

가치 측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서비스별 단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동일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적용하는 단가와 환산 기준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도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오하이오 공공도서관 연구는 도서 대출 가치를 산정할 때 평균 신간 

구입가격에 5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Howard Fleeter & Associates, 2021, 9).

참고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노동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건당 

약 7달러를 적용하였으며,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시간당 약 14.11달러(CAD)를 기준으로 활용하

였다. 이 밖에도 메인주와 산타클라라 등은 각각 15.00달러와 16.72달러의 단가를 적용하여 참고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였다(Jarrett & Lewandowski, 2017). 공공 컴퓨터 이용은 민간 유료 컴퓨

터 대여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활용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Independent 

Sector가 발표하는 자원봉사 노동가치를 적용하였다. 텍사스주의 경우 시간당 25.11달러가 활용

되었다(Jarrett & Lewandowski, 2017, 16).

<표 3>은 텍사스주립도서관이 적용한 서비스별 가치 산정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Jarrett & 

Lewandowski, 2017, 13-30). 텍사스주립도서관은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이용, 자료 

대출, 공공컴퓨터 이용 등 주요 서비스별로 시장대체가치와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단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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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자료 대출은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할인된 자료 가치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후 추가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이용가치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참고서비스 등 시장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보수적인 대체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서비스별 가치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시장가치 및 산출 기준 산출식 총 가치(USD)

자료 대출
책, DVD, 오디오북 등 

도서관 자료 대출

Adults & Young Adults: $9.42

Children: $7.83

선행연구의 할인 적용 단가를 비교하여 산정

DVD 및 CD: RedBox에서1일 대여료 기준 ￫ $1.50/건

총 대출 건수 × 

$7.83/$9.42
962,349,635

도서관 내 열람
도서관 내에서 열람된 

비대출 인쇄자료

2015년 도서 대출 단가 $8.78의 20%만 반영 ￫ $1.76

신뢰도 문제로 다시 50% 감액 ￫ 최종 $0.88/건

총 열람 건수 × 

$0.88
32,805,863

전자 

데이터베이스

TexShare 등 62종 데이

터베이스에서의 검색

$2.00/검색당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보수적 시장가치 기준)

총 검색 건수 × 

$2.00
150,167,176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의 

도서관 프로그램

성인: $12.50

청소년: $9.50

아동: $6.50

(전체 평균 단가는 $8.03/인)

연령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해당 단가

48,795,845

참고 서비스
도서관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 응답 서비스

초기에 계산된 평균은 $1.86/건 ￫ 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반영하여 50% 인상한 $2.79/건으로 상향 조정

ALA:$7.00

Maine:$15.00

SantaClara:$16.72

Toronto:$14.11

총 응답 건수 × 

$2.79
40,814,812

공공 컴퓨터 

이용

도서관의 공공 유선 컴퓨터 

단말기 이용
평균 세션 1.16시간 × $15 = $17.40/회

총 사용 시간 × 

$12.00
293,652,405

무선 인터넷 

이용

도서관의 무료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특정 단가 명시 없음: 

유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가 기반 보수적 추정 적용

총 Wi-Fi 접속 건수 

× 추정 단가
104,159,505

자원봉사자 

활동

도서관에서 근무한 자원

봉사자의 노동 시간

시간당 $25.11 

(Independent Sector의 2016년 

텍사스 자원봉사자 평균 가치)

또는 텍사스 도서관 직원 평균 시급 

$23.83 × 75% = $17.87

총 자원봉사 시간 × 

$25.11 또는 

$17.87

20,159,826

<표 3> 텍사스주립도서관 기록위원회 서비스별 가치 측정

디캘브 카운티 공공도서관 영향평가 연구는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컴퓨터 및 Wi-Fi 이용,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료대출, 상호대차, 관내이용 등 주요 서비스별로 시장유추법과 이용행태를 

근거로 단가를 산정하고, 각 서비스의 가치 산정 논리를 상세히 제시하였다(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2020, 7-25).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은 자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및 

관내 이용 가치를 산정하되, 이용자가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가 대비 4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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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할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6-7). 

종합하면 해외의 가치 측정 사례는 측정 대상 측면에서는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 측정에서 다영역 

기반 접근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단가 설정 측면에서는 시장유추법을 기본 원리로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별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

적 성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 체계 안에 반영하려는 방법론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비이용가치 및 지식재산권(IP) 측정

자료 대출이나 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직접 관찰되는 이용가치만으로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도서관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시민 역시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이용가치는 이용가치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TEV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표순희, 2014; Aabø, 2009b).

비이용가치는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을 위해 도서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택가치, 자신이 이용

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얻는 존재가치, 후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Aabø, 2005b; Fujiwara et al., 2019). 이러한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WTP나 WTA를 묻는 

CVM이 대표적인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공공도서관과 국가 단위 프로젝트에서 CVM을 활용하여 비이용가치를 측정

하였다.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비이용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WTP 자료

를 활용하여 가치 산정에 반영하였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25-28). Fujiwara et 

al.(2019)은 영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WTP를 모두 조사하여 도서관의 

총경제가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디캘브 카운티 공공도서관 연구는 CVM을 기반으로 하되,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대체재 가격을 활용하여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컴퓨터 이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자료

대출 등 개별 서비스의 이용가치를 산정하였다(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2020, 5-25).

최근에는 비이용가치 측정을 넘어 도서관이 창작과 혁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출하는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의 가치까지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서

관을 단순한 정보 소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가 생산되는 기반 시설로 인식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영국 런던도서관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작가 및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서, 집필 

공간, 네트워크가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창출에 대한 도서관의 기여도

를 측정한 후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였다(Nordicity & Saffery Champness LLP, 2021, 5-12).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 이용이 정보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창작물의 생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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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과정을 가치 측정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BIPC(Business and IP Centre) 네트워크 평가 역시 비즈니스 지원과 지식재산 창출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한 사례이다. 특히 창업과 사업 성과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신감 향상(87%), 역량 습득 

인식(85%), 지식재산권 이해도 향상(81%)과 같은 개인적 성과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도서관이 창출

하는 사회적 성과를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다(Allinson et al., 2023). 또한 콜롬비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문화유산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투자수익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지식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 평가에 포함하였다(Gómez-Zapata et al., 2023).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의 범위가 전통적인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넘어 창작과 

혁신, 지식 생산, 문화적 영향력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P 가치 측정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비이용가치와 IP 가치의 측정은 대부분 설문조사와 응답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설문 설계 방식과 응답자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설적 상황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이용가치와 

IP 가치 측정은 도서관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Aabø, 2005b).

3.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도서관의 가치는 이용자가 직접 얻는 편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서관의 운영 지출과 고용은 

지역 경제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치 측정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는 중요한 방법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도서관의 운영비와 자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이에 따라 유발되는 추가적인 경제활동과 고용효과까지 

포함한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7, 33). 따라서 최근의 가치 측정 연구는 이용자 

편익에 더하여 지역경제 차원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이 활용된다.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다. 텍사스주립도서관은 지역경제의 산업연관관계를 반영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IMPLAN 모형을 활용하여 도서관 지출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Jarrett & Lewandowski, 2017, 31-32), 플로리다(Griffiths et al., 2004)와 

사우스캐롤라이나(Barron et al., 2005)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4>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보여

준다(Barron et al., 2005, 57-60). 해당 연구는 이용자가 얻는 직접적 편익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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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함께 반영하여 총가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도서관에 지출한 1달러는 약 4.48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예산을 소비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투자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측정 가치 측정 내용

주 전체 도서관 산출 

가치 합계(USD)

(개별 도서관 평균)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 지출의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 운영비 및 자본 지출이 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측정. 도서 

구입비의 대부분이 주 외부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75% 감액 

∙(총 운영비 + 총 자본 지출) - (도서 구입비의 75%) 

79,914,285

(1,949,129)

비조세 수입액

∙도서관 존재로 인해 연방 기금, 기부금, 재단 지원금 등 외부로부터 주 

내에 유입된 재원 파악

∙Σ(연방 기금 + 기타 기부금 + 외부 자본 수입)

4,730,215

(118,255)

이용가치 

도서 대출 

가치

∙이용자가 대출을 통해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아동/성인 도서 총 대출 건수) × $5.00

* 시장가의 1/2~1/4 수준 적용

64,415,630

(1,657,683)

비도서 자료 

가치

∙비디오, CD 등 비인쇄 매체의 이용가치 측정

∙(비도서 자료 총 대출 건수) × $8.76

* 평균 시장가의 1/4 수준 적용

24,071,990

(617,231)

연속간행물 

가치

∙신문/잡지 구독 등의 정보서비스 가치 측정

∙(총 구독 수) × $200

* 2002년 평균 연간 구독료 기준

4,142,000

(101,024)

참고 서비스 

가치

∙대면, 전화, 이메일을 통한 인적 전문 지식 서비스의 가치 계량

∙(총 참고 트랜잭션 수) × $6.00

* 평균 소요 시간(30분) × 주 평균 시급($12)의 50%

26,269,818

(640,728)

관내 자료 

이용가치

∙도서관 방문 후 대출 없이 내부에서 소비한 가치

∙(관내 자료 이용 총계) × $2.43

* 방문객 1인당 최소 투입 시간 및 가치 적용

10,351,105

(272,398)

시설 및 장비 

이용

∙회의실, 컴퓨터, 인터넷, 복사기 등 인프라 활용 가치

∙총 운영 지출 × 10%

7,872,119

(192,003)

총 직접적 영향력 합계 221,767,162

<표 4>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

한편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의 가치 평가 연구는 경제영향평가를 통해 도서관 운영지출과 

이용자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은 연간 약 1억 1,450만 

달러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을 창출하고 약 775명의 

전일제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7-33).

<그림 1>은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적용한 가치 측정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관의 비용은 운영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편익은 이용자 편익과 

비이용자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에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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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는 시간가치 접근법과 비이용자의 WTP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편익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25-28). 이는 최근의 

가치 측정이 단순한 이용 통계의 경제적 환산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하려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시간가치 적용 남호주 공공도서관(PLSA)의 가치 측정

보다 간소한 접근으로는 지역경제 승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경제 승수를 도서관의 연간 운영 지출액

에 적용하여 간접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11-12).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 후 이를 운영비용과 비교하여 ROI를 

산출하였으며, 투자 1달러당 약 5.63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Stolarick & Silk, 2013, 22). 

영국 국립도서관 BIPC 네트워크 역시 투입 예산 대비 지역경제에 환원된 순부가가치(Net Gross Value 

Added, 이하 net GVA) 산출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였다(Allinson et al., 2023).

<표 5>는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Stolarick & Silk, 

2013, 5).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직접적 유형 편익과 도서관 

운영 및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유형 편익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이를 직접 지출과 

함께 통합하여 총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직접적 유형 편익은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간접적 

유형 편익은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경제승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경제적 영향은 약 10억 달러(CAD)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원권 가치와 개관시간당 가치 등의 지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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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치 측정 내용 산출 가치(CAD)

직접적 유형 편익
시민이 도서관의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여,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통해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약 680,800,000

간접적 유형 편익
도서관의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이 지역경제에서 재지

출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약 141,900,000

총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을 통해 창출된 전체 가치에서 투입된 예산을 제외한 순수 경제 

이득
약 1,000,600,000

투자 1달러당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지역사회에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규모 5.63배

평균 가구당 가치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회원으로서 연간 얻는 평균 경제적 편익 가구당 502

평균 시간당 가치 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되는 1시간 동안 창출하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시간당 2,515

<표 5>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핵심 지표

또한 <표 6>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12-14)

이 적용한 경제적 가치 산출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VIRL은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직접적 유형 편익과 도서관 운영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유형 편익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사회 내 직접 지출을 포함하여 총 경제적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직접

적 유형 편익은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시장유추법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고, 간접적 유형 편익은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등의 지역경

제 파급효과를 경제승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유추법과 지역경제 승수효

과를 결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측정 가치 측정 내용 측정 방법 산출 가치(CAD)

직접적 유형 

편익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써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DB 서비스, 기술 접근, 

회의․학습공간 이용을 시장유추법으로 측정
64,587,999

간접적 유형 

편익

도서관 운영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근무 경험, 지역 내 자료구입

비에 경제승수 적용
12,504,214

직접적 지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된 비용
지역사회 내 운영비, 인건비, 자본지출 등 17,691,344

총 경제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 총합 직접적 유형 편익 + 간접적 유형 편익 + 직접적 지출 94,783,558

<표 6>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산출 체계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이용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서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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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흐름

가. 과대 측정 방지를 위한 장치

도서관 가치 측정은 그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외의 주요 가치 측정 사례들은 자료 가치에 할인계수를 적용

하거나 대체 편익을 차감하는 등 가치의 과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률의 적용이다. 토론토와 오하이오의 사례는 자료 대출 가치를 도서 구입가

격의 5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

다(Jarrett & Lewandowski, 2017, 27, 45). 이는 자료의 반복 이용 가능성과 실제 시장가치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두 번째는 데드웨이트

(deadweight)의 조정이다. 데드웨이트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

해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을 의미한다. 캐나다 VOLT 모형은 이러한 편익을 차감함으로써 공공도서

관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편익만을 산출하도록 설계하였다(Fraser, 2024, 2). 이는 도서관의 기여

분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대리지표(proxy)의 

활용이다. 캐나다 북부도서관의 VNLT는 식료품 바스켓 가격지수(food basket price index)와 

같은 지역 물가 지표를 적용하여 동일한 서비스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를 반영하였

다(Broad & Ortiz, 2018, 10).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측정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과도

한 가치 산정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7>은 해외 주요 사례에서 활용된 가치 과대 측정 방지 장치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감가상각률 적용, 관내 이용 가치의 추가 감액, 데드웨이트 차감, 보수적 

대리지표 활용과 같은 공통적인 보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치 측정이 단순히 높은 수치

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외 사례의 경험은 가치 측정의 신뢰성이 측정 결과의 크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할 때에도 가치의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원칙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지 장치 적용 사례 구체적 적용 방식

감가상각률 적용
텍사스, 토론토, 오하이오, 

밴쿠버 아일랜드

자료의 평균 구입가격에 40~80%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출가치 

산정

관내 열람 추가 감액 텍사스(선행 사례 참고) 관내 이용 가치를 대출 가치의 약 12.5~25% 수준으로 환산

데드웨이트 차감 캐나다 VOLT
도서관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차감하여 도서관에 귀속되

는 순편익만 산정 

보수적 대리지표 활용 캐나다 VNLT 식료품 바스켓 가격지수 등 지역 물가 지표를 활용하여 가치 산정

<표 7> 해외 사례의 과대 측정 방치 장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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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 범위의 확장과 종합 지표 산출

해외 가치 측정 사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측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초기 연구는 자료 대출과 참고 서비스 등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편익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후 비이용가치와 지식재산권(IP),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용가치 중심의 초기 연구는 시장유추법을 활용하여 자료 대출이나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CVM이 도입되면서 존재가치와 선택가치, 유산가치 

등 비이용가치의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창작 활동과 지식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가치 측정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되는 방법론 역시 시장유추법에서 CVM, 산업연관

분석, CGE 모형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측정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적용이 일반화되었다. 정책결정자가 도서

관 투자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ROI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한 투자 효과를 평가하는 SROI로 확장 발전하였다. 측정된 가치는 투입 비용 대비 측정된 총 편익

의 비율을 나타내는 BC 비율로 보다 보여줌으로써 도서관 투자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8>은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범위의 확장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치 측정은 자료 대출, 프로그램, 참고서비스 등 이용가치 중심에서 출발하여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와 같은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단계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창업 지원과 IP 창출 

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측정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치 측정 결과도 

BC, ROI, SROI, Net GVA, GRDP 기여도, 고용효과 등 다양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이 단순한 이용 편익의 경제적 환산을 넘어 도서관이 창출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측정 범위가 

확대될수록 요구되는 데이터와 분석 역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 역시 데이터 축적 수준과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측정 범위 측정 대상 주요 방법론 종합 지표

이용가치 자료 대출, 프로그램, 참고 서비스, 관내 이용 시장유추법, 시간가치법 BC, ROI

비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CVM(WTP 측정) BC, SROI

지식재산권(IP) 창작 지원, 비즈니스 지원
설문조사, 인터뷰, 

순부가가치(Net GVA) 분석
Net GVA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 지출, 고용, 이용자 유발 지출
산업연관분석(IMPLAN), 

경제영향평가

GRDP 기여, 

고용효과

<표 8> 가치 측정 범위의 확장 단계

다. 측정 결과의 활용과 설명책임성

해외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가치 측정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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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치 측정 결과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의회

와 지방정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도서관의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측정 노력은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통해 공공기관

의 성과 보고를 제도화하였으며, 박물관도서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이하 IMLS)은 성과 중심 평가(outcome-based evalu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평가 방법의 

확산을 지원해 왔다(IMLS, 2000).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측정 결과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ALA의 도서관 가치 계산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도서관 이용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여러 국가의 공공도서관 역시 가치 

측정 결과를 웹사이트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치 측정을 전문가 

집단의 분석 결과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과 공유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용 체계의 의미는 도서관의 성과를 단순한 운영 실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가시화

한다는 데 있다. 대출 건수나 방문자 수와 같은 산출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도서관의 기여가 

화폐 단위의 가치로 환산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시민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가치 측정의 궁극적 목적은 수치 자체를 산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기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측정 영역의 확대, 비이용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반영, 과대 측정 방지 장치의 

적용, 그리고 설명책임성에 기반한 결과 활용의 흐름은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측정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국내 적용 방향을 모색

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Ⅳ. 국내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적용

1. 국내형 가치 영역 및 측정 항목 설정

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국내 7개 가치 영역 도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료 대출과 정보 이용에 따른 직접적 

편익 산출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해외의 가치 측정 연구는 

자료 이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참여, 경제적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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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으로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VOLT와 VNLT, 영국의 EVOLS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구조화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측정 지표를 연결함

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가치 측정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세부 영역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째, 자료 대출과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이용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연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넷째, 도서관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단순한 

자료 이용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외 사례의 가치 영역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측정 체계는 

각국의 통계 환경과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체계 및 

NLSS의 수집 항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해외 사례에서 활용되는 정신건강 

개선 효과, 고독감 완화 효과, 창업 성과 등의 지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취약계층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운영 실적을 전국 단위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치 영역의 구성 논리를 참조하되,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특성과 NLSS의 통계 수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9>와 같이 7개의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사례의 분류 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가치 

범주를 추출한 뒤,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및 NLSS 통계 항목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범주를 

선별하고 유사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7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캐나다 VOLT는 문화, 사회적 포용, 

문해력, 건강, 시민참여, 여가, 경제발전의 7개 영역을 제시하였고(Broad & Ortiz, 2016), 영국 

EVOLS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11개 영역으로 확장한 바 있다(Gordon et al., 2023). 본 연구의 

7개 영역은 이러한 해외 분류 체계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한 결과이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료 접근 영역은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연속간행

물의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획득하는 직접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대부분의 해외 사례

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료 이용에 따른 대체 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둘째, 학습․교육 지원 영역은 이용자 교육, 독서 프로그램, 어린

이 서비스 등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적 편익을 반영한다. 이는 VOLT와 EVOLS에서 교육 영역이 

핵심 가치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개인의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 효과를 포함한다. 

셋째, 문화․여가 영역은 문화프로그램과 독서모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는 문화 향유와 

여가 증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시설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반영한다. 넷째, 디지털 접근 영역은 공공 컴퓨터와 전자자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정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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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를 포함하며,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사례에서도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다. 다섯째, 사회적 포용 영역은 장애

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복지적 

가치를 포괄하며, 국내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기능 등 안전망 역할 역시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 허브 영역은 자원봉사 활동, 공간 제공, 기관 협력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VOLT의 시민 참여 

및 커뮤니티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일곱째, 경제적 파급효과 영역은 도서관의 운영 지출과 

고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지역경제 승수 등을 활용

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7개 가치 영역은 해외의 가치 측정 체계가 포괄하는 핵심 요소를 반영하면

서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구조와 통계 기반을 고려하여 실제 측정 가능성을 확보한 영역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는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영역별 가치 산출 항목 설정

도출된 7개 영역이 실제 측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응하는 산출 항목이 현행 

통계 체계에서 확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LSS 2025년 실적 통계조사 

항목을 분석하여 가치 영역별로 현재 수집되고 있는 항목과 향후 추가 수집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치 영역 NLSS 현행 수집 항목 추가 수집 시 가능한 측정 참고 해외 사례

정보․자료 

접근

인쇄자료 대출 수(연령별, 주제별), 전자자료 

이용 수, 연속간행물 수, 관내 이용 수

관내 열람 시간, 전자자료 세션당 평균 이용 시간, 

도서관 미이용자의 대체 구매 의향(WTP)

텍사스(TSLAC), 

오하이오

학습․교육 

지원

이용자 교육 횟수․시간․참가자 수(오프/
온라인), 독서․학습․기타 동아리 수, 회원 

수, 어린이 서비스 이용 수

프로그램 참가 후 역량 향상 자기평가, 아동 
독서능력 향상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후 

취업․직무 역량 변화

영국 BIPC, EVOLS, 

호주 PLSA

문화․여가
문화 프로그램(정기․1회성) 수․참가자 
수(오프/온라인), 독서 및 학습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유사 민간 문화서비스 대체 이용 의향,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재이용 의향, 여가 시간 가치

(시간가치법)

호주 PLSA(시간가치법), 

런던도서관

디지털 접근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여부, 
모바일 서비스 여부, 전자자료 이용 수

공공 Wi-Fi 이용 건수 및 이용 시간, 무인 대출기 
이용 건수,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비율

텍사스(Wi-Fi 단가), 
디캘브 카운티

사회적 포용
취약계층(장애인․노인․다문화) 특수
자료 수, 봉사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건수, 
관련 예산․공간․프로그램 여부

고독감 해소 효과(우울증 치료비 회피비용), 사회
적 고립 방지 가치,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

영국 EVOLS(고독감 해소), 
캐나다 VNLT

지역사회 
허브

자원봉사자 수(남․여), 상호대차 협력관 수, 
홈페이지 접속 수, 시설 면적․좌석 수

자원봉사 시간(봉사자당 평균 시간), 회의실 
및 공간 이용 건수, 이용 시간, 지역사회 파트너
십 연계 건수

캐나다 VOLT, 
텍사스(자원봉사 단가)

경제적 
파급효과

결산액(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예산액, 직원 현황

지역 내 구매 지출 비율, 고용 유발 효과, 지역내
총생산(GRDP) 기여분

호주 PLSA, 텍사스(IMPLAN), 
밴쿠버 아일랜드

<표 9> 가치 영역별 NLSS 현행 수집 항목 및 추가 수집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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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현행 NLSS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측정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자료 접근 영역의 연령별 및 주제별 대출 

현황, 학습․교육 지원 영역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사회적 포용 영역의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건수와 관련 예산, 지역사회 허브 영역의 자원봉사자 수 등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는 국내 통계 인프라가 이미 VOLT 수준의 다영역 가치 측정을 뒷받침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대출 중심 측정에 머물러 온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측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항목은 측정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접근 영역의 무선인터넷(Wi-Fi) 이용 가치는 해외 사례에서 민간 

유료 인터넷 서비스와의 대체 관계를 전제로 산정되었으나(Jarrett & Lewandowski, 2017), 국내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상업시설 전반에 무료 Wi-Fi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관 Wi-Fi의 

차별적 대체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가치 측정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과대 측정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고유한 안전망 기능은 가치 측정 체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공공도서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여름철(5~9월)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철(11월~다음 해 

3월)에는 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영국 EVOLS의 ‘안식처 제공(Sanctuary)’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쉼터 운영 기간과 지정 근거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여 계절별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외보다 정교한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여 냉․난방 시설 이용료를 대체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가치 측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2. 국내 적용 조정 원칙 및 로드맵

가. 대출 가치 산출: 국내 출판 시장을 반영한 감가상각률 적용

도서 대출의 경제적 가치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외 사례에서는 자료의 구입가격 전액을 적용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반영하여 이용가치를 산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토론토와 오하이오 

사례는 자료 대출 가치를 도서 구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Jarrett & Lewandowski, 2017, 27, 45). 이러한 접근은 가치의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출판시장은 해외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2014년 이후 강화된 도서정가제로 인해 

신간 도서의 할인 폭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고도서 시장 역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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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다.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동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정가에 보다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례에서 적용한 50% 

수준의 일률적 감가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시장 환경을 반영한 차등 감가상각률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5년 기준 한국 출판생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정가는 19,897원이

며, 만화를 제외한 평균 정가는 21,090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술과학(27,346원), 사회과학

(25,732원), 자연과학(24,796원) 등의 전문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15,784원), 아동도서

(14,503원), 만화(7,098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대체 구매 가능성이 낮은 문학과 

아동 분야는 정가의 75~80%, 전문서 중심의 기술과학 분야는 65~70%, 웹툰과 같은 대체재가 

풍부한 만화 분야는 해외 사례와 동일한 50%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특히 NLSS는 주제별 대출 통계를 이미 수집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평균 정가와 차등 감가상각률을 

연계하여 보다 정교한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이는 해외 사례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출판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지역 간 격차 보정: 데드웨이트 적용

가치 측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과대 측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캐나다 VOLT 모델은 

데드웨이트(deadweight)를 적용하여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얻었을 편익을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도서관 기여분만을 산출하고 있다(Fraser, 2024, 2).

데드웨이트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과 관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도서관 또는 도심 간 거리,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대체 수단이 많아 데드웨이트가 높게 적용

되며, 농산어촌과 같이 문화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낮게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의 그룹 분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운영평가는 봉사대상인구 1인당 시설, 장서, 인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을 A~E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는 단순한 규모 지표가 아니라 지역별 서비스 역량과 인프라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데드웨이트 

적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이에 따라 A와 B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데드웨이트를, D와 

E 그룹은 낮은 데드웨이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전국 단위 설문조사 

없이도 기존 운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간 서비스 환경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 국내 맥락 반영: 논의의 장을 통한 측정 항목의 점진적 확대

가치 측정 체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검증과 합의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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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측정 범위는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에서 비이용가치와 

사회적 가치, 경제적 파급효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가 측정 항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 

및 한파쉼터의 가치 산정 기준, 고독감 완화 효과 측정 방식, 자원봉사 활동의 대체비용 산정 기준 

등은 아직 국내에서 합의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시범 측정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와 학계, 정책 담당자,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측정 

항목과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치 

측정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측정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 데이터 가용성 기반 단계별 측정 로드맵

앞서 제시한 원칙을 종합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은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현재 확보 가능한 통계부터 활용하여 측정을 시작하고, 조사 

체계와 데이터 인프라가 축적됨에 따라 측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앞서 도출된 7개 영역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해외의 가치 측정 

체계 역시 장기간의 연구와 데이터 축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 영역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측정 방법론도 상이하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분야는 개별 가치 측정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사회적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해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측정 요소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성, 데이터 

확보 수준, 통계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치 영역의 중요도보다 실제 측정 가능성과 데이터 확보 수준을 기준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측정을 시작한 

뒤, 통계 항목 보완, 별도 조사 설계, 외부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측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측정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가치 측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접근을 4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한 것이다. 1단계는 현행 NLSS 통계만을 

활용하는 이용가치 모형으로, 정보․자료 접근, 학습․교육 지원, 문화․여가, 디지털 접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허브 등 6개 영역의 이용가치를 매년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현행 통계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단계는 이용가치 확대 모형으로, NLSS 조사 항목을 일부 보완하여 관내 체류 시간 가치와 

자원봉사 대체비용 등을 측정 범위에 포함하는 단계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치 측정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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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비이용가치 통합 모형으로, CVM을 활용한 WTP 조사와 현장조사를 도입하여 비이용

가치와 사회적 포용 효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 설계와 표본조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4단계는 총가치 모형으로, 산업연관분석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교육․

건강 분야의 장기 성과까지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는 도서관이 창출하는 TEV를 종합적으로 측정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은 현행 통계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 국가 수준의 가치 측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 이행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측정 범위 확대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연계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4단계 로드맵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외 주요 

국가의 가치 측정 사례와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 및 통계 기반을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치 측정의 범위 설정, 단가 산정, 비이용가치 측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과대 측정 방지 장치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

서관에 적용 가능한 가치 영역과 단계적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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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질문에 대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단일한 방법론으

로 측정되지 않으며,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측정 방법론은 이용가치 중심의 시장유추법에서 출발하여 CVM 기반의 비이용가치 

측정, 나아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공공

도서관의 가치 측정에 적합한 방법론적 쟁점으로는 단가 산정의 기준 설정, 데드웨이트 차감 등 과대 

측정 방지 장치의 적용, 비이용가치 측정을 위한 CVM 설계, 그리고 측정 결과의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이 확인되었다. 이들 쟁점은 국내 적용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셋째, 국내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 특성과 NLSS 통계 체계를 고려하여 정보․자료 접근, 학습․교육 지원, 문화․여

가, 디지털 접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허브, 경제적 파급효과의 7개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영역들은 해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가치 범주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통계 연계 가능

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넷째,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현행 NLSS 통계 활용에서 출발

하여 조사 항목 보완, 비이용가치 조사 도입, 산업연관분석 연계로 이어지는 4단계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는 측정 체계의 즉시 실행 가능성과 장기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내 연구가 개별 서비스나 특정 사례 중심의 가치 

측정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해외 주요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통합적 측정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편익 산출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NLSS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통계 기반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영역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실제 측정 결과를 산출하거

나 제안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무더위 및 한파쉼터 

가치나 사회적 포용 효과와 같이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항목은 시범 측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축적해 나가는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시범 측정을 통해 제안된 가치 영역과 측정 방안을 검증하고, 가치 산정 

기준과 조정 원칙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공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성과를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설

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측정의 목적은 단순히 높은 수치를 산출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

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가치 측정이 이루어져, 공공도서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근거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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